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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부활 제2주일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비”의 종교로 알려져 있

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개념과 “하느님의 자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도 사랑과 연민의 뜻으로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근심과 슬픔의 

뿌리인 이기적인 탐욕에서 벗어나서, 넓은 마음으로 질투

심과 분노의 마음을 극복할 때에 발휘되는 것으로, 중생의 

고통을 극복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하느님의 자비”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저 아파하고 슬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나

의 오장육부가 끓어질 정도로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을 

“자비”라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지내는 것은 먼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죄의 종살이에 억눌

려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고 감

사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은 2000년 대희년에 성 요한 바오

로 2세 교황님께서 지정하셨지만, 교회는 훨씬 이전부터, 

부활 시기를 “신비 교육”기간으로 지정하여 신자들이 성

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왔

습니다. 이는 주님의 수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시기에 예비신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에게는 세례성사의 의미를 기억시

켜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신자들이 성사 안에서 드러

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

다. 이를 오늘 본기도에서는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

이 깨닫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교회

에 남겨주신 성사의 은총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의 이상적

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

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가

진 것을 나누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스스로 가

난해지고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한 시점을 전

해주는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

셨던, 주간 첫날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제자들이 모였던 이날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전례를 거행하는 “주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

서 함께하시며, “평화를 빌어주시겠다”고 오늘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

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를 기억하고 기념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

마스처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

님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서 사는 것을 거부할 때도 있

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

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복

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체

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록을 읽고 믿어서 영

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복음을 읽고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유일한 말

씀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남아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결과로 고

통에 시달리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하

느님의 자비”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말씀과 성사 안에서 기억합니다. 여기서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고, 물로 깨끗

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

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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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나와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

하도록 합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눈으로 보지 않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 ‘자비의 하느님 (Divine Mercy)’ 주

일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드러난 부활의 

신비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자비가 있음을 상기하고 기념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잘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

다.” (요한 3:16) 
 

  이와 같이 구원의 이유는 하느님의 세상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발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

실을 잊으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노

력한 만큼의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우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은 우리가 구원의 자격이 되게끔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아이가 부모를 따르듯 하느

님을 믿고 따르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능력별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에 기인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

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

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요한 6:36) 
 

  그러므로 오늘 하느님의 자비 주일은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감사드리며, 나아가 우리도 자비로워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을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실

패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 실천하

려는 노력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느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말입니

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다락방에서 유다인

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어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

에 없었던 토마스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이

유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드레 뒤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

나시어 거기 있는 토마스에게 자신의 못 자국에 손을 넣

어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토마스는 엎드려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20:28-29) 
 

  이렇게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제자

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며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

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

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 21-23) 
 

  평화와 성령의 선물의 결과는 바로 용서의 권한입니다. 

용서를 할지, 용서를 하지 않은지에 관한 권한을 제자들

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이신 하느님이시니 

성령을 받은 이는 자비로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용서의 권한을 부여받았

지만, 심판과 저주의 권한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심판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용서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

입니다. 심판과 처벌은 하느님 고유의 권한이고, 하느님

은 당신의 아들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 두 번째 주일이며 하느님 자비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삶의 고난과 슬픔 그리고 수치와 좌

절마저도 치유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

신 평화를 가족과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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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셋째 주일 (4월) 

  공동체 소식                                                                                                                   

알 림 

특별헌금 

4월 16일(오늘)   Retired Priests (은퇴사제 기금) 

부활과 본당설립50주년 제대꽃 봉헌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과 본당설립 50주

년을 축하하며 우리의 정성을 함께 봉헌하고자 

제대꽃 봉헌을 4월 30일(일)까지 받습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성탄반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첫 모임 : 5월 21일(일)   

모임 장소 : 교육관 채플 

11 a.m. 미사 참석 후에 채플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십시일반의 나눔 (Rice Bowl) 

사순 제1주일부터 나누어 드린 Rice Bowl을 수거

합니다. 이웃을 기억하며 작은 사랑의 실천인 

Rice Bowl을 미사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액션 페인팅 

일시 : 4월 23일(일)  8 a.m. 미사 후 부터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앞 파빌리언 

대상 : 전신자    

본당설립 50주년기념 감사미사 

본당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본당에  

50년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다가

오는 새 시대를 봉헌하는 감사 미사와 축하연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미사 : 4월 29일(토)   3 p.m. 

장소 : 성전 

축하연 : 4월 29일(토)   5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5월 2일(화)  8 p.m. 성전 (묵주 지참) 

꽃 봉헌 : 모든 교우 (꽃은 성당에서 준비합니다)

본당설립 50주년기념 전신자 사진 촬영 

일시 : 4월 16일(오늘)  모든 미사 후   

부활반 세례자 명단 

지난 4월 8일(토) 고경호(그레고리오), 김경숙(데

레사), 김길우(베로니카), 김도율(알렉산더), 김리

차드(앤드류), 김민(빅토리아), 김종희(프란치스

코), 김철진(피터), 김홍덕(레오시오), 김흥열(프란

치스코), 박경숙(아가다), 박윤희(올리바), 박지윤

(플로라), 서숙영(마리아), 서현주(시몬), 손양국

(바울로), 유지우(클라라), 이마리(스텔라), 이수진

(헬레나), 이옥자(아녜스), 장상문(다니엘), 장윤희

(줄리), 진강제(아빌리우스), 최제인(제인), 한송희

(소피아), 허성아(아셀라), 허성연(루차아), 허성이

(베로니카)세례,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세례자를 축하하며 많

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기도 

일시 : 4월 16일(오늘)  3 p.m.  

장소 : 기도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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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2023 여름 캠프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일시 : 4월 16일(오늘)  12:30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제22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2023 혼인교리  

한국어 화상 혼인 교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날짜 : 7월 15일(토), 11월 18일(토) 

접수 : 성당 사무실  

신청은 준비관계상 2주전까지 받습니다.   

뛰어라 행사  

일시 : 4월 16일(오늘)  6 p.m.  

장소 : 친교실  

 꾸르실료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Imposter Syndrome 저자와의 만남  

일시 : 4월 16일(오늘)  9:30 a.m. 미사 후   

저자 : Patricia Park  

장소 : 성당 친교실  

.   

제79차 미동북부 ME부부주말  

일시 : 5월 27일(토) 7 p.m.  - 5월 29일(월)  5 p.m.  

장소 :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est Neck Rd. Huntington, NY 11743 

연락처 : 신은미 세라피나 (516) 996-9038 

이 부부주말을 통해 많은 부부가 서로의 삶을 함

께 되돌아보며 대화를 통한 관계회복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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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 서적 판매  

일시 : 4월 23일(일)  9 a.m.—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김민지  

 

  

생활 상담소  

4월 23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4월 2일(일) - 4월 8일(토) 29,084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397,176 단  

Flushing 1구역 1반   

Flushing 2구역 1반   

 

Bayside 구역 4반   

 
 

Bayside 구역 5반   

 
 

Whitestone 구역 1반   

 
 

Whitestone 구역 7반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Long Island 구역 3반   

반모임  

꼬미시움 평의회 

4월 16일(오늘)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꾸리아 평의회  

날짜 : 4월 23일(일)  1 p.m.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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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 모임  

특별헌금  

임혜경 루시아 $2,000, 김티나 $500,  이명옥 로사 

$200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의 날 도네이션   

지난 4월 11일(화)  경로의 날 행사 음식 일체를 

신용조합에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회 월례회  

일시 : 4월 16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제3번방) 

        공동체 소식                                                                                        2023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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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Sunday in April                                                                                            Announcements  

Announcements                                                                                                                                                             April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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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Apr. 8thst (Sat) is 
397,176 decades.  
Apr. 2nd (Sun) — Apr. 8th (Sat) : 29,084 decades 

Special Collection  

  

Pilgrimage  

2023 St. Paul Summer Camp  

Schedule : Dec. 25th (Mon) – Jan. 1st, 2024 (Mon)    
Cost : $1,600 + airfare 
Target : Young adult and college students who      
              have church registration 
Register :From Apr. 16th (Today) 10:30 a.m.  at 
the pastoral desk every Sunday 
How many : 20 people only (first come, first serve)  
How to apply : $500 (reservation fee) and   
                        copy of passport 

Scholarship 

Rice Bowl  

 

 
Date:: April 16th (Sun)   
Time : 9:30 a.m. after mass   
Venue : Church basement  
There is a meeting with Sunday school students 
and the author of the book. 

50th Anniversary Mass and Banquet  

 

Group Photo Shoot for All Parishioners to Cele-
brate 50th Anniversary of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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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2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the Divine Mercy 

Weekly Homily                                                                                                                                                               April 16, 2023 

  
 
 

 For the Church, stronghold of trust in the everlasting mercy of God: that the gift of faith be gener-
ously shared with all who search for it and that we remember it is a gift freely given,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who answer the call of a life of civic service: that they be ever mindful of the sanctity of all 
life and that the Holy Spirit guide them to make just decisions in the lives of the people they affec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wounded, the sorrowing and the hopeless: that they know God’s mercy through the com-
munity’s love and that the Holy Spirit fill them with the courage to reach for help,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died: that God raise them up on the last day so that we may 

all be together at His great banque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assembled here to celebrate Christ’s victory: that faith light our lives, the lives of those we 

love and those that we meet, let us pray to the Lord. ◎ 

 Nowadays astrophysicists (scientists who study the universe) are allowing for the possibility 
that God exists.  After all, recent telescopes have revealed astounding and beautiful galaxies and 
stars. What's more, human ability to see, study and appreciate the universe is itself a wonderful 
mystery. Certainly Creation makes more sense if there is a Creator. So, belief in a Supreme Being 
seems logical. The difficulty comes when we religious people believe God not only exists but is mer-
ciful. Our everyday experiences seem to deny this. 
 
 God has been merciful to me. I was supposed to be on Korean Airlines Flight 007 on Septem-
ber 1, 1983 going from New York City to Seoul. As you know, it never arrived. The Soviet Union shot 
it down killing everyone on board. But I survived because I changed my ticket to Northwest. Why? 
Because the Korean flight took off after midnight and traveled in the dark for 17 hours. My prayer 
group was convinced God spared me. Perhaps. Not to be ungrateful, but surely there were more 
good and worthy passengers onboard, including children, who deserved God's mercy more than I. 
The mercy of God also scandalized me when I was a chaplain at Boston City Hospital. One day I got 
into the elevator with a nurse holding a newborn baby who'd just been operated on for a brain tumor. 
The baby opened it mouth to cry but no sound came out. The only life that baby knew was unbeara-
ble pain. I wrestled with that thought: where is Gods mercy here? Then I saw it. God's mercy was 
there in that nurse, gently rocking that baby in her arms. I realized then that suffering will always be 
with us, but perhaps God made us aware of that suffering so that we might be the mercy of Go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the Divine Mercy                                                                  April 16, 2023 (Year A)  No. 2629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18:2-4,13-15,22-24  

◎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is everlasting. (◎ Or Alleluia.) 
○  Let the house of Israel say, “His mercy endures forever.” Let the house of Aaron say, “His mercy 

endures forever.” Let those who fear the LORD say, “His mercy endures forever.”◎ 

○  I was hard pressed and was falling, but the LORD helped me. My strength and my courage is the 

LORD, and he has been my savior. The joyful shout of victory in the tents of the just.  ◎ 

○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By the LORD has this been 
done; it is wonderful in our eyes.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be glad and rejoice 

in it.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cts of the Apostles 2:42-47 (43A) 

Second Reading  

   1 Peter 1:3-9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ave believed.  


